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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동연구원 국제컨퍼런스

변화하는 중국의 고용관계

□ 한국노동연구원(원장 방하남)은 6월 22일(수)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

텔 블룸홀(LL층)에서 고용노동부와 KOTRA의 후원을 받아 ‘변화하

는 중국의 고용관계’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.

□ 그동안 중국 경제 및 산업과 관련한 토론회는 많았지만, 노동 문제

를 중심에 둔 토론회는 사실상 처음이다. 이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

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노사분규가 빈발하게 되면서 투자와 무

역,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노동부문의 영향이 매우 커진 현상을 반

영한 것이다.

□ 제1부에서는 광둥성 총공회의 쿵상훙 前 부주석이 ‘광둥성 노동관계

에 관한 고찰’을 발표한다.

○ 광둥성은 역사적으로 개혁개방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일 뿐 아니라 

산업구조 전환의 속도도 빠르고 노동 NGO 활동도 가장 왕성한 곳으

로서, 중국 고용관계와 노동정책의 ‘창’으로 통한다. 쿵상홍 전 부주석

은 향후 공회 내부 개혁을 중심으로 고용관계가 변화해 나갈 것으로 

전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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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2부에서는 ‘중국 노동관계의 최근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’을 주

제로 중국 노동관계학원 차오젠 교수, 중국 노동관계학원 왕칸 교수,

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발표한다.

○ 첫 번째로 중국 노동관계학원의 차오젠 교수는 ‘제13차 5개년 계획 기

간의 노동관계 현황 및 전망’을 주제로 발표하여 중국 정부의 노동정

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.

○ 두 번째로 중국 노동관계학원의 왕칸 교수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

의 고용관계에 대해 출신 국적별로 비교하면서 전반적인 해설을 내놓

을 예정이다.

○ 마지막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중국 진출 

한국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(Value Chain)에 대한 10여년에 걸친 

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고용관계와 개선 과

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.

□ 컨퍼런스에는 중국 관련 최고 전문가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 근 교수

와 성공회대 장영석 교수가 1, 2부 사회를 맡으며, 서강대 정선욱 교

수와 산업연구원 조 철 박사를 비롯한 다섯 명의 지정토론자가 열띤 

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.

□ 중국의 빠른 임금인상 추세를 버티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, 인

도네시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지만, 산업인프라와 수요 기반 등의 

측면에서 여전히 중국 사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중

국 사업에서 어떻게 고용관계 관리를 해나가야 할지와 관련하여 여러 

시사점을 주는 토론회로 개최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※ 별첨자료 1. 주제발표 요약문(4개)

※ 별첨자료 2.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


